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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르신-대학생 주거 공유 ‘홈셰어링’

‘홈셰어링’ 사업은 주거 공간을 통해 어르신과 대학생을 연결해드리는 주거 공유 프로그램

입니다. 올해 총 8명의 대학생이 어르신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. 단순한 하숙이 아니라 

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는 프로그램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. 어르신은 시세보다 낮게 주

거 공간을, 대학생은 어르신에게 소정의 임차료와 생활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대학생이 함께 

생활하기 때문에 어르신 정서 안정에 도움이 되며 경제적으로도 보탬이 됩니다. 무엇보다 

위급한 상황에서 어르신의 안전을 챙겨줄 수 있기 때문에 혼자 사는 어르신에게 큰 도움이 

됩니다. 방학을 앞두고 대학생들의 홈셰어링 문의가 이어지고 있으나 어르신들의 참여가 상

대적으로 낮아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.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이나 대학생은 전화 또

는 방문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.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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⁈ 
Q 어떻게 생활하나요?

A 입주하는 대학생은 독립된 방을 제공받으며 화장실, 거실과 부엌은 공동으로 사용해요. 어르신은 대학

생에게 문단속, 간단한 집안일, 휴대폰 등 전자기기 작동법 안내 등 다양한 생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

요. 

Q 계약 기간은 어느 정도며 임차료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?

A 게약 기간은 6개월 단위이며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. 임차료는 월 20만원 ~ 25만원 수준이기 때

문에 서로에게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된답니다.

Q 어르신과 학생들이 함께 지내면 불편하지 않을까요?

A 어르신과 학생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은 입주 전에 서로 충분히 논의할 수 있어요. 대체로 일주일 

이내에 어색함이 사라지고 서로가 정서적으로 의지하며 생활한답니다.


